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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노부모 수발부담이 50~60대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부모를 수발하고 있는 중·고령층 여성 2,125

사례를 선별하고 일반화선형방정식 및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부모 수발은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노동

이나 고용주/자영업으로 보다는 무급가족종사자 형태로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수발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장시간의 수발은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층 여성의 노인 돌봄 부담 완화와 이

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의 장려를 위해 노인 돌봄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와 국가의 역할 강화 및 가족내 

성별 역할의 재정립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중·고령층 여성, 경제활동 참여, 취업 여부, 부모 수발, 노인 부양

1. 서론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고속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 2017년에는 14.0%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다방

 + 주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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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적인 정의의 65세 이상의 노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75세 

혹은 85세처럼 연령대별로 노인의 상이한 욕구를 다룬 연구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신체적 약화, 정서적 불안정, 그리고 경제적 빈곤 등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National Institute of Health, 2007). 즉, 신체적인 노화 과정의 결과로 각종 만성 질병을 비

롯한 신체적 기능성의 저하는 노인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이며, 이로 인해 개인의 감정 혹은 정서

의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인인구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지나온 과거에 대한 불만

족이나 불쾌함에 더욱 지배를 받기 마련이어서 우울증 혹은 다른 정신적 혹은 정서적 고통에 대해 다

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McInnis-Dittrich, 2005).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인인구에게 가장 생생한 과거, 즉 50~60대 개인적인 삶에 대한 만족은 향후 노인인구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중년기 혹은 중·고령기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을 

경험하고 노년기로 접어드는가 하는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노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고령기에 개인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만큼의 노년기를 대비한 준비

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80세 이상의 초고령기는 보다 덜 고통스러울 것이나, 중·고령기에서 초고령

기로의 진입이 수월치 않거나 예정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평균 연령 80세에 육박하는 현대 사

회 속에서의 노년기를 원활히 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중·고령기의 삶에 대한 만족이 어느 

정도 충족되느냐에 따라 노년기의 삶의 질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중·고령층 여성의 생애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서미경, 2012)에 따르면, 중·고령층 여성은 “노부모와 

미독립 자녀를 부양하는 낀 세대”로 일과 가정의 책임을 다하는 생애적 특성을 보인다. 특히 이들은 

남과 더불어 베풀고 살며 독립적 노후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독

립적인 노후를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는 안정적인 경제력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임금근

로자의 낮은 고용안정성으로 인해 정부가 권고하는 퇴직연령은 60세이지만 평균적으로 50대 중반에서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지연·신현구, 2008). 특히 1990년대 말 외

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40대 중반부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

고, 이에 따라 노년층 뿐 아니라 중장년층에게까지 퇴직과 노동시장에서의 배재가 나타나고 있어(윤

지은·전혜정, 2009; 라진구, 2009), 이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

다. 

한편, 중·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는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손정현·이영민, 2011).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2020년에는 고령인구와 

유소년인구 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김미경·주재선, 2002), 이에 따른 사회적 

부양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을 원하는 생산연령인구의 노동시장에서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

하다(송다영·김미경, 2003).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노동력 공급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고용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인적자본 유휴화가 심각한 여성, 특히 기혼여성 및 중·고

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김지경·조유현, 2001; 성지미·차은

영, 2004; 서병선·임찬영, 2004; 최은영, 2011). 

이와 같은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가계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나 교육, 건강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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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인적자본 요인 뿐만 아니라, 결혼 및 출산 등과 같은 생애주기의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 중 특히 부모 부양은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을 일정부분 제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rber and Ginn, 1990; Henz, 2004; Berecki-Gisolf et al., 2008). 예를 들면, 중·고령층 

여성의 경우 35세부터 육아부담이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나, 45세에 이후 점차 하락하

는 패턴을 보이는 데(김미경·주재선, 2002; 성지미·안주엽, 2006), 이는 생애주기상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국내연구의 경우 기술분석을 통해 중·고령층의 노인

부양 부담과 노동시장 참여와 관계에 대한 개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송다영과 김미경

(2003)의 연구에서는 노인부양을 위해 취업을 중단한 경우가 여성 수발자의 경우 9.5%, 남자 수발자

의 경우 4.6%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한국여성개발원(장혜경 외, 2006)의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에서도, 노인 돌봄으로 인해 취업자 중 52.7%가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직종

을 바꾸는 등 경제활동 참가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와 관련된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 노동시장 관련 이론

을 중심으로 추출한 다양한 변인들을 중 (재)취업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김학주·우경숙, 

2004; 성지미·안주엽, 2006; 엄동욱, 2008; 손정현·이영민, 2011)나 이에 노동시장정책이나 연금제도와 

같은 제도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국가 간 비교연구(장지연·신현구, 2008; 주은선·박진화, 2010; 

김수완, 2012) 중심으로 이루어져와 중·고령층의 생애주기별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중·고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외생적 제한점 중 하나인 부모에 대한 수

발 부담이 실질적으로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노후보장패널 

(KLeLS)』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중·고령층 인구의 노동

시장 참여 정도와 노인수발부담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향후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

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개인적인 사회경제적 활동 및 이상실현에서도 상당한 함의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으로서의 중·고령층 인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

해와 접근을 통해 노인 및 중·고령층 인구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정책 및 실천서비스를 마련하는데 기

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중·고령층의 개념

중·고령층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행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만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의 경우 65세 이

상을 고령자 또는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고령층의 연령층을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민경,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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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로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와 관련된 상당수의 연구들은 매우 다양한 연령층을 중·고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김학주와 우경숙(2004), 윤지은과 전

혜정(2009), 신현구(2008) 등은 45세에서 부터 64세까지 또는 그 이상을, 이성용과 방하남(2009), 엄

동욱(2008), 그리고 성지미와 안주엽(2006)은 50세 이상에서 만 70세 또는 75세 까지를, 또한 김수완

(2012)은 55세 이상을 중·고령층으로 지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에서 70세 까지의 50~60대 연령층을 중·고령층으로 정의하고 분석을 진행

하고자 한다. 50~60대 연령층은 기존연구에서(장지연, 2000; 김미경·주재선, 2002; Arber and Ginn, 

1990; Dahlberg et al., 2007)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생애주기상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이 줄어

들고 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급격히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주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 등의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후 30대 후

반부터 다시 상승곡선을 그린 후 40대 중·후반에 최고점을 보인 후 하락하는 이른바 M자형 구조를 

보이는데, 이것은 일정부분 40대 후반 이후에 접어들면서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경

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시간이용이 보다 탄력적인 비정규직으로의 전환하는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보고되고(김미경·주재선, 2002; 이에스터, 2013) 있다.

2) 중·고령층의 노인부양과 경제활동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의 제공은 제공자의 경제활동 참여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Arber와 Ginn(1990)은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은 경제활동에 참여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잠재적인 

돌봄 제공자의 경제활동 참여 상황에 따라 돌봄의 형태 역시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경제활동 참여에 다음과 같은 3가지 경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

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노동시간 조정(Work Accomdation)’의 형태로, 돌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

족 구성원의 돌봄에 대한 책임감의 증가로 인해 점차적으로 근로에 투입하는 시간은 줄이는 반면, 상

대적으로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여나가는 형태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이다. 다

음으로는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갖는 개인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식으로 근로 

형태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돌봄에 주된 책임을 갖는 돌봄 제공자가 고

용의 기회 자체를 아애 포기하는 형태로 특히 부모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추가적인 고

용기회나 교육의 기회 자체를 고려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고, 돌봄의 대상자가 거동조차도 하기 힘

들 정도로 보호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일 경우 돌봄 제공자의 선택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경제활동 대신 부모의 돌봄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가설들은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되어져 왔다. 예를 들면, Carmichael과 

Charles(1998)는 부모와 같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 책임감으로 인한 부양의 제공이 부양 제공자들

에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근로시간의 감소를 유발하는 효과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부모 부양에 할

애하는 시간은 증가하는 반면 근로시간은 감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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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Henz(2004)의 연구에 따르면, 처음으로 돌봄에 대한 책임과 일 사이에서 결

정을 내려야 할 경우, 대부분은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돌봄의 책임감에서 벗어난 후 대부분의 

돌봄 제공자들은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추가로 근로시간을 늘이거나 하는 형태로 경제활동 참여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Green(1988)은 부모 부양과 같은 가족 구성원의 돌봄에 투입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취업이나 고용상태를 의미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Martin과 

Roberts의 연구(1984)에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서 부모 부양을 하는 여성의 29%는 부모에게 부양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현재 경제활동 참가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1년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를 분석한 

정경희(2002)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 수발자의 8.2%

가 수발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고, 4.0%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발자의 약 10%로 정도가 수발로 인한 노인 부양부담이 경제활동참여를 제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여성개발원(장혜경 외, 2006)의 연구에 따르면, 돌봄 제공자 중 62%가 노인 돌봄

으로 인해 생애 근로를 중단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취업자의 52.7%가 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

로상태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박영란과 강순화(2008)의 연구에서도 노인 수발 여성

의 26.4%가 직장을 그만두는 등 취업상태에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자의 경우 80%이상

이 근로시간 조정이나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부모 부양이 돌봄 제공자의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은 생애주기상으로는 자녀의 성장으

로 인해 출산과 아동양육의 책임에서 벗어난 후 다시 노령화된 부모를 부양할 시기인 50~60대 사이

의 중·고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Arber와 Ginn(1990)은 1985년 영국의 비공식 돌

봄 제공자 센서스 자료(1985 Office of Population Censuses and Surveys Informal Carers Survey 

data)를 분석하여, 노인부양과 연령의 관계를 밝혀내었는데, 여성의 경우 60대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젊은 남성보다는 오히려 나이든 남성이 돌봄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Dahlberg et al.(2007)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 인구학적 변수와 건강

에 관한 변수와 함께 더불어 고려할 때, 부모 부양에 관련한 부담감 혹은 책임감은 제공자의 나이가 

45세에서 59세 사이에 이를 때 최고조에 이르고, 이로 인해 중·고령에 해당하는 50대의 여성들이 노동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노인돌봄이 돌봄제공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남성보다는 주로 가족내

에서 비공식적 돌봄의 역할을 수행해 온 여성(박경숙, 2001; 박경숙, 2006)에게서 크게 나타나나, 고

령의 경우 성별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McLanaha과 Monson(1990)은 노

인 돌봄의 제공은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이러한 영향은 여성 돌봄 제공자에게서 보

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2001년 미국 센서스 데이터를 분석한 Dahlberg et al. (2007)의 

연구에서 돌봄 제공자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약 11.3%, 남성은 약 8.6%가 돌봄 제

공자로 파악되었지만, 70세 이상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의 노인부양 참여가 늘어나 고령의 경우 돌

봄 제공자로서의 남성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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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구로서 김미경과 주재선(2002)의 한국여성개발원의 2000년 ‘제 4차 여성 취업실태 조사’ 결

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45세에서 64세 중·고령 여성의 경우 노인과 동거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과 동거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노인부양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임을 제시하였

다. 

3) 기타 요인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일반 이론으로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제도적 또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접

근하거나, 혹은 노동공급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노동의 공급과 수요측 요인으로 수렴될 수 

있는데, 이들 이론들 중 인적자본이론이나 노동시장분절론 등을 중·고령층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지어 고찰해 볼 수 있다(김학주·우경숙, 2004). 

인적자본이론은 완전 경쟁에 바탕을 둔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노동력이 얼마나 양질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인적자본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인적 자본의 예로는 교육, 현장

훈련, 건강, 구직, 정보, 이직 등이 포함된다(박덕제·이원덕, 1998). 특히, 교육수준은 대표적인 인적자

본의 하나인데, 다수의 연구들은 근로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재)취

업 가능성을 높이며 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밝히고 있다(김미혜·최혜지, 2004; 손정현·이영민, 

2011). 하지만, 중·고령층의 경우 교육수준은 취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즉, 교육수준이 

중·장년기 시기의 직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고령시기를 위해 보다 안정적인 재정준비를 마련하

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서 노령기의 취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성지미·안주엽, 2006).  한편, 

건강의 경우 역시 잠재적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데(Herzog et al., 1991), 건강

한 노동자의 경우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노동공급을 유지시켜 줌으로서 재(취업)가능성을 높인다. 국내연구로 엄동욱(2008)의 연구에 

따르면 육체적 건강상태나 심리적 건강상태 모두 좋을수록 취업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이성용과 방하남(2009)의 연구에서도 중·고령자의 남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인적자본이론과는 달리, 노동시장의 불균형은 제도적으로 구조화된 것임을 강조하는 노동시장분절

론은 노동의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이루는 노동시장 분절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성

별, 교육수준, 직종, 이전 직장의 임금수준과 고용형태 등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우는 

학력과 성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병희·황덕순, 1999; 이효수·류재술, 1990). 이 중 성별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일정부

분 남성은 경제적 활동에 여성은 가사활동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는 가족문화에 기인한다(이성용·방

하남, 2009). 최근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러한 현상은 중·고령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중·고령자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규명한 김수완(2012)의 

연구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근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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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 취업결정요인을 연구한 성지미·안주엽(2006)에서도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취업할 확률

이 낮고 취업을 하더라도 비임금근로로 취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노후보장패널

을 활용한 엄동욱(2008)의 연구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일 경우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연령, 소득, 배우자의 존재여부 등이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연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산성을 반영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용은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 사회의 규범에 따른 은퇴연령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연령의 효과

는 달라질 수 있는데, 연금제도나 정년제도 등에 의해 은퇴연령이 조정받기 때문에 65세 전후에 중·고

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장지연·신현구, 2008). 한편 소득수준의 경우 중·고

령층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소득활동은 기본적인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

록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은 데, 특히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

들이 근로를 통해 소득 확보에 나서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지연·신현구, 2008; 손정현·이

영민, 2011). 한편, 배우자의 존재여부는 일반적으로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건강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부재는 경제적 부양책임

의 증가로 이어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이성용·방하남, 2009). 

3. 연구방법

1) 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05부터 실시하고 있는『국민노후보장패널 (KReLS)』자료를 활

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

후생활을 파악하여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격년으로 

전국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00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종

단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에 실시된 1차 자료와 2007년에 실시된 2차 자료를 병합하여 자료

를 구성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1, 2차 자료가 이후 실시된 조사자료에 비해 노부모를 수발하

고 있는 중·고령층의 샘플수가 풍부하고, 이후 실시된 조사자료의 설문문항이 다소 변경되어 동일한 

변수를 추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조사대상자 중 ‘부모 수발 여

부’ 항목에 응답한 50세 이상 70세 이하의 50~60대 중·고령층 여성 2,125사례를 선정하여 분석에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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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여부

와 종사상지위 두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취업여부는 취업(1) 비취업(0)으로 구분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에 사용하였고, 경제활동상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1)하기 위해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임금노동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한 후 미취업을 기준변수로 하여 다항로짓분석에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부모수발여부와 수발시간의 두 가지 변수로 구성하였다. 먼저, 수발여부는 

부모님 수발 및 간병여부에 대해 수발하고 있음(1), 수발하고 있지 않음(0)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사

용하였고, 수발시간은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중·고령층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모형에서 주당 부

모 수발 및 간병에 사용된 시간을 주당 ‘28시간 이하’, ‘29~56시간이하’, ‘57시간이상’ 등 3집단으로 구

분하고 ‘28시간 이하’를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크게 개인특성, 가구특성, 경제특성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개

인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등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령은 50

대와 60대로 범주화한 후 50대를 기준변수로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교졸

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이상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고등학교 졸업이상을 기준변수로 더미

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건강과 관련하여 신체적 건강상태와 정신적 건강상태 응답자 스스로 

인지한 건강상태로서 ‘아주 좋지 않다(1)’에서 ‘매우 좋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구특성은 배우자여부, 가구원수, 거주지역 등이 포함되었는데, 배우자 여부는 배우자 있음(1), 없

음(0)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가구원수는 연속변수로, 거주지역은 서울시, 광역시, 도지역 3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도지역을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특성은 가계부채여부, 가계총소득 등을 포함하였다. 가계부채여부는 가계부채가 

1)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또는 이직과 이에 따른 (재)취업의 형태로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청장년층과는 다르게 상용근로자로의 취업보다는 자영업이나, 임시근로자, 또

는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의 취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권혜자, 2012). 이에 따라 많은 중·고

령자들이 저임금근로에 종사하고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 저임금근로에 종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현구, 2014). 따라서,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취업여부

와 더불어 종사상 지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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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1)와 부채가 없는 경우(0)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가계총소득은 연속변수로 측정

한 후 Log변환을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는 SPSS for Window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항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경제활동참여 상태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기

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타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 노부모수발이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

향은 일반화추정방정식(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

한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종사상지위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인을 종사상

지위로 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종속변인이 취업여부와 같은 이항변수일 경우 일반적으로 로지스틱이나 프로

빗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지만, 여기에는 각 관측사례가 독립적(independent)이어야 한

다는 기본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김교성, 2007; 박진욱·정민수, 2008). 본 연구의 경우 국민노후보

장패널 1차자료와 2차 자료를 병합한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 경우 위 가정을 

위배하여 적절한 통계치를 산출하기 어렵게 된다. 일반화추정방정식은 이와 같은 반복측정 종단자료

나 군집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한 상태에서 종속변수가 이항, 서열 등의 질적변수일 경

우에 일반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적용한 것(박진욱·정민수, 2008)으로 본 연구에 적합

한 분석방법이다. 하지만, 일반화추정방정식은 질적변수가 다항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

려워 종사상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4. 분석결과

1) 중·고령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상태

<표 1>은 중·고령 여성의 일반적 특성과 그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개인특성

과 그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분석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6.9세로 나타났고, 비

취업자의 평균연령이 57.29세로 취업자 평균연령 56.45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860, 

p<.001). 이를 50대와 60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50대가 60대에 비해 취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X
2
=4.918, p<.05). 교육수준의 경우 학력이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중학

교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에 비해 취업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X2=78.647, 

p<.001). 한편, 건강상태 중 신체적 건강상태는 대상자 평균 2.84점으로 나타나 보통보다 다소 낮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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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건강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상태와 관련해서는 취업자(평균 2.92)가 비취업자

(평균 2.77)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적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3.378, p<.001). 심리적 건

강상태의 경우는 대상자 평균 3.23점으로 보통이상의 건강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상

태와 관련해서는 신체적 건강상태와 같이 비취업자(평균 3.23)에 비해 취업자(평균 3.24)가 건강상태

가 다소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배우자 여부의 경우 분석 대상자 중 85.2%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대부분이 결혼상태를 유지하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여부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제활동참가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X2=5.428, p<.05). 가구원수의 경우, 분석 대상자 가구는 평균 3.07명의 가

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자와 비취업자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구원수 차

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분석대상자의 절반정도가 농어촌지역인 도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취업자는 서울시나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에 취업자는 도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X
2
=63.279, p<.001)

한편,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계부채의 경우 분석대상자의 57.1%가 가계에 부채가 있다고 응답

한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취업자(62.0%)가 비취업자(52.8%)상대적으로 높은 가계부

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X
2
=18.559, p<.001),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중·고령층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일정부분 관련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가계총소득은 분석 대상자 평균 

34,995천원으로 나타났고, 취업자와 비취업자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수발특성을 살펴보면, 수발여부의 경우 전체 분석대상자의 6.6%가 노부모 수발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자의 7.7%, 비취업자의 5.7% 정도가 부모님 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수발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수발시간의 경우, 평균

적으로 일주일에 39.68시간 노부모에게 수발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여부와 관련해서는 상

대적으로 비취업자(평균 49.82시간)가 취업자(평균 31.03시간)에 비해 많은 시간을 부모 수발에 할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772, p<.01). 

2) 노부모수발과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표 2>는 노부모에 대한 수발이나 간병의 제공이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중 취업여부에 미

치는 영향을 일반화추정방정식(GEE)을 통해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전체 사례를 포함한 모형 1의 경우 수발특성과 관련하여 노부모 수발여부는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부모

님을 수발하는 경우는 수발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취업 가능성(odds)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37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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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고령층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상태
합계

통계치

비취업 취업 X2/t

개인특성

연령 50대 787 727 1514 4.918*

69.2% 73.6% 71.2%

60대 350 261 611

30.8% 26.4.% 28.8%

연령(평균, SD) 57.29(5.10) 56.45(5.03) 56.9(5.08) 3.860***

교육수준 무학 63 87 150 78.647***

 5.6%  8.8%  7.1%

초등학교졸업 344 450 794

30.3% 45.5% 37.3%

중학교졸업 286 209 495

25.2% 21.2% 23.3%

고졸이상 442 242 684

38.9% 24.5% 32.2%

신체적 건강상태(평균, SD) 2.77(1.08) 2.92(.95) 2.84(1.02) -3.378**

심리적 건강상태(평균, SD) 3.23(.98) 3.24(.92) 3.23(.95) -.592

가구특성

배우자여부 없음 149  165  314 5.428*

13.1% 16.7% 14.8%

있음 988 823 1811

86.9% 83.3% 85.2%

가구원수 3.08(1.19) 3.06(1.23) 3.07(1.21) .362

거주지역 서울 336 181 517 63.279***

29.6% 18.3% 24.3%

광역시 328 231 559

28.8% 23.4% 26.3%

도 473 576 1049

41.6% 58.3% 49.4%

경제적 특성

가계부채여부 없다 537 375 912 18.559***

47.2% 38.0% 42.9%

있다 600 613 1213

52.8% 62.0% 57.1%

가계총소득(평균, SD) 36173.2(44989.8) 33659.8(32894.9) 34995.1(39790.6) 1.390

수발특성

수발여부 수발함 65 76 141 3.330

5.7% 7.7% 6.6%

수발안함 1072 912 1984

94.3% 92.3% 93.4%

수발시간
1)

(평균, SD) 49.82(49.84) 31.03(29.41) 39.68(41.07) 2.772**

  * p<.05, ** p<.01, *** p<.001
1) 

수발시간은 수발제공자인 경우만 측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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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돌봄(수발)제공자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2에서 주당 수발시간이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상

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노부모에 대해 일주일에 평균 28시간 이하(매일 평

균 4시간 이하) 수발이나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 비해 주 평균 29-56시간(매일 평균 4시간초과~8시

간이하)(b=-1.513, p<.001), 57시간이상(매일 평균 8시간이상)(b=-.855, p.<.001) 수발을 제공하는 경

우 중·고령층 여성이 취업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노부모 수발과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 취업상태

　 　 모형1(전체) 모형2(돌봄제공자)

　 　 b S.E Wald X
2

p b S.E Wald X
2

p

절편 -1.636 .7048 5.390 * 4.800 1.4390 11.127 **

수발여부 (아니오) .371 .1160 10.246 **

수발시간 (28시간이하)

29-56시간 -1.513 .2193 47.584 ***

57시간이상 -.855 .0534 255.739 ***

연령 (50대) -.575 .0176 1063.580 *** .227 .4453 .261

교육수준 (고졸이상)

무학 1.400 .2502 31.281 *** 1.887 .7148 6.966 **

초등학교졸 1.142 .0131 7588.064 *** .673 .6594 1.041

중학교졸 .284 .0598 22.531 *** -.041 .2702 .024

신체건강 .341 .0294 134.418 *** .334 .1995 2.810

심리건강 -.091 .0941 .939 .157 .1324 1.400

가구원수 -.376 .1305 8.297 ** .897 .4026 4.965 *

배우자유무 (무) .008 .0094 .784 -.111 .0718 2.408

거주지역 (도)

서울시 -.647 .0380 289.545 *** -.746 .4755 2.459

광역시 -.473 .1416 11.150 ** -1.780 .3272 29.582 ***

가계총소득 (log) .565 .0889 40.353 *** -.001 .6916 .000

가계부채여부 (없음) .062 .0725 .730 -.581 .1432 16.467 ***

* p<.05, ** p<.01, *** p<.001 

추가적으로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 교육수준, 신체건강 등이, 가구특성 중 가구

원수와 거주지역 등이, 경제적 특성 중 가계총소득, 가계부채여부 등이 중·고령층 여성의 취업 가능성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60대에 비해 50대가, 고등학교졸업 이상

의 고학력에 비해 중학교나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저학력인 경우, 신체건강이 좋은 경우, 가계총소득이 

높은 경우 경제활동 참가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돌봄(수발)제공자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 2에서는 전체대상자를 한 모형 1의 결과와는 상이하게 연령, 신체건강, 가계총소득 등은 취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가계총소득보다는 가

계부채여부가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표 3>은 노부모 수발이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미치는 영향을 종사상지위를 중심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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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노부모 수발과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

　 　 임금노동 고용주/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절편 -2.447 .765 * 　 -2.831 1.048 -4.972 1.074 * 　

수발여부 (아니오) .008 .284 1.008 .345 .320 1.413 .804 .272 * 2.235

연령 (50대) -.949 .171 * .387 -.471 .203 .625 -.253 .170 .776

교육수준 (고졸이상)

무학 1.285 .287 * 3.613 1.104 .330 * 3.017 1.899 .325 * 6.682

초등학교졸 .995 .167 * 2.705 .628 .213 * 1.874 1.764 .211 * 5.838

중학교졸 .296 .173 1.344 -.161 .237 .851 .691 .228 * 1.995

신체건강 .296 .080 * 1.344 .566 .108 * 1.762 .282 .088 * 1.326

심리건강 -.055 .084 .946 -.340 .110 * .712 .026 .094 1.026

가구원수 -.617 .188 * .539 -1.519 .211 * .219 2.084 .410 * 8.039

배우자유무 (무) .057 .059 1.059 .028 .076 1.029 -.074 .069 .928

거주지역 (도지역) 　 　 　 　 　 　 　 　 　

서울시 .192 .155 1.211 -1.080 .234 * .340 -1.747 .240 * .174

광역시 .130 .153 1.138 -.453 .193 .636 -1.266 .192 * .282

가계총소득 (log) .362 .129 * 1.436 .719 .172 * 2.052 .758 .150 * 2.134

가계부채여부 (없음) .055 .077 1.057 .153 .106 1.165 .026 .102 1.026

X
2

509.515**

-2LL 3947.11

Negelkerke  R
2

.263

* p<.05, ** p<.01, *** p<.001 

펴본 것이다. <표 3>에서 제시된 모형은 비취업 상태를 기준으로 임금노동, 고용주/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로의 취업 가능성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한 것이다. 독립변수인 수발여부

의 경우 비취업상태에서 임금노동 형태 또는 고용주/자영업자로의 종사할 가능성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종사할 가능성에는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부모를 수발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비취업상태보

다 임금노동자 또는 고용주/자영업으로의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나 무급가족종사로의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을 123.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표 2>와 <표 3>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노부모수발이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노부모에 대한 수

발이 일정부분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증진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임금노동이

나 고용주/자영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고 가족내에서 노부모수발의 

책임을 상호 나누어지면서 일정부분 근로를 통한 소득을 담보할 수 있는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취업에 

국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효과는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수발의 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

이는데, 수발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단시간 수발에 비해 수발을 제공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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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Green(1988)의 연구결과와 같이 노부모에 

대한 수발의 강도에 따라 경제활동참여가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

고령층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발에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 확보를 위해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노인성치매나 중증질환 등으로 장시간의 수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수발을 위해 경제활동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이 50~60대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1, 2

차 자료를 활용하여 50세 이상 70세 이하의 중·고령층 여성 2,125명을 선별하고, 기술통계와 일반화선

형방정식 및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특성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연

령이 낮고,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졸업등과 같이 학력이 낮으며, 신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

식하는 경우 취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거나, 가구원수

가 보다 많으며,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취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특성의 경우, 가계부채가 있거나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 취업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수발특성의 경우 취업자에 비해 비취업자가 수발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타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부모수발 특성이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추정방정식(GEE)을 설정하여 살펴본 결과 노부모에 대한 간병이나 수발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부분 경제활동참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다항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사상지위상으로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취업에만 국한된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이러한 경제활동의 참여는 노부모 수발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돌봄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이 길어

질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결

과를 종합해보면, 단순히 노부모 수발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

는,  우리나라 중·고령층 여성의 경우 Arber and Ginn(1990)이 제안한 돌봄제공에 따른 경제활동 참

가의 다양한 유형 중 상대적으로 부모수발에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 확보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노동시간 조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수발시간에 따

른 경제활동참여의 차이를 고려할 때, 노부모가 치매나 중증질환 등으로 장시간의 수발이 필요할 경

우에는 경제활동시간을 줄이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김미경·주재선, 2002)

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중·고령층의 경우 

연금제도와 같은 공적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욕구 충족과 노부모 수발

이라는 부양책임이 충돌할 시, 여성은 노부모의 수발욕구의 정도에 따라 수발욕구가 적을시에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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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입이 다소 용이하고 근로시간 조정이 보다 자유로운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의 취업을 통해 가

족의 ‘경제적 욕구 충족’을 선택하는 반면, 수발욕구가 큰 경우에는 노부모의 수발을 위해 경제활동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부양 책임 수행’을 선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정부분 우리나라 중·고령층 여성의 일반적인 경제활동참여 실태를 반영

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분석한 신현구(2008)에 따르면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여성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가 33.6%, 고용자 및 자영업주가 

28.2%로 전체의 6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52.0%가 임금근로자인 것에 비해 무급가족

종사자나 고용자 및 자영업주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40대에 비해 

50대와 60대로 넘어갈수록 점차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들어 70대에 이르러서는 70% 가까이 무급

가족종사자 또는 고용자 및 자영업주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를 본 연구결과와 연결시켜 보면, 

중·고령층 여성의 경우 (재)취업시 임금노동자나 정규직으로의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노부모에 대

한 돌봄의 부담이 부여될 때 Arber and Ginn(1990)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임금노동보다는 무급노동으

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식으로 근로 형태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가족의 일을 도와 일정부분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노부모 부양의 책임을 가족내에 적절

히 분배할 수 있는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직종으로의 근로 형태의 변화 통해 부족한 가계소득을 보

충하고 일정부분 노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도 지는 방향으로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나타

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가족내 노부모 수발의 부담이 증가할수록 중·고령층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는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할 때, 가족내 여성이 주로 담당해 온 노부모 수발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

는 방안으로서 가족간, 가족과 국가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가족내 남성의 적

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송다영·김미경(200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돌봄 노동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무급노동이라는 인식을 재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의 한 형태로 네델란드나 프랑스 등에서 수급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장기요양제도의 현금급여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석재은, 2006; Da Roit et al., 2007) 

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s)나 돌봄자 수당(Care's allowance)(Muller and Volkov, 2009)과 같이 

비공식 가족 돌봄제공자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을 신중이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 물론, 이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직접지불제도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를 저해하거나 재가족화를 촉진시키지 않고 ‘노인 부양의 사회화’라는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

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이와 같이 비공식 가족 구성원을 돌봄노동자로서 인정하고 사

2) 현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별현금급여 형태의 가족요양비는 서비스 제

공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 산간 벽지 등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

여가 어려운 경우, 기타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

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 한정하여 제공하고 있어 가족요양에 대한 보편적 급여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이윤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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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의 도입은 가족내의 노부모 부양부담의 완화와 더불어 결과적으로 가족내

의 가처분 소득의 증진을 통해 중·고령층의 경제적 욕구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노인 부양의 사회화’의 다른 형태로 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정책영역에서 아동 돌봄의 사회화의 한 방법으로 출산 및 양육휴가에 관한 논의가  매

우 활발히 진행되어져 온 반면, 노인 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휴가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상대적으로 매

우 미진하였다. 이는 아동 돌봄에 비해 노인 돌봄이 비교적 오랜기간 수행해야할 과업이기 때문에 장

기간 유급휴가를 통한 돌봄의 사회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간 노부모를 돌보기 위한 돌

봄 휴가는 돌봄 제공자에게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노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외국의 사례3)와 같이 노인 돌봄 휴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보완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먼저,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 중 1, 2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중·고령층 여

성의 노부모 부양부담이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변인간의 인과관계의 역

동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노부모

의 수발이후에 발생한 경제활동의 변화상태를 이후 공개된 패널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종단적인 

분석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본 연구는 ‘노인 부양의 사회화’를 통해 가족

의 노부모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

인 2005년, 2007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제도적 효과를 적절히 반

영하지 못하였다. 추후 종단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효과를 반영하여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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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Parental Care Burden o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Middle Aged and Older Women

Choi, Young

(Chung-ang University)

Sim, Kyungsoo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purpos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parental care burden o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middle aged and older women. For this, this 

study used 2,125 samples aged from 50 to 70 years old that were extracted from 

1st and 2nd wave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In order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GEE) and Multi-nominal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positive effect of the parental care burden 

o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middle aged and older women. However, 

this effect was limited only to the employment to the unpaid family workers. In 

addition, the effect was varied according to the level of caring time to the old 

parents. Based on that, several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Key works: middle aged and older women, labor force participation, 

employment status, parental care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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